
8-15-2010 주간메세지 

성시: 시편 11:1-7 

본문: 마태복음 13:24-30; 36-43 

제목: 천국의 신비-곡식 가운데 있는 독보리의 비유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마 13:10-11)고 하셨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마 

13:16,17)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복있는 자들인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침례인(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고 

유대인들에게 외치면서 조만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에 천국이 가까왔음을 

알렸으며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메세지를 전파하셨지만 (마 4;17) 

요한은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들에게 거절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다. 이후부터 천국은 신비 속에 

감추어지게 되었으며 교회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동시에 

이 천국의 신비들은 이스라엘에 임할 천국이 메시야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세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곡식 가운데 자라는 

독보리의 비유를 설명하신다. 또한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축복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독보리는 보리와 아주 흡사해서 잘 구별이 안되는 종류이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번역이 되어있는데 가라지는 곡식과 

쉽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피”라고 부르는 식물이며 논에 

벼와 같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가 아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며 독보리는 악한 

자, 즉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독보리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신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세상 끝에 가서 독보리들을 

거두어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세상 끝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는 대 환란(The 

Great Tribulation) 끝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곡식과 독보리를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로 하여금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들이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세상 끝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기독교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을 먼저 한데 묶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가짜 신자들 역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 안에 함께 모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마 

7;21-23)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 참 종들과 거짓 종들이 

있을 것이며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침례인 요한도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증거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마 3:12) 

본문에서 주님께서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독보리를 불에 태우시기 위하여 한 데 묶으실 

것이다. 동시에 왕국의 자녀들 또한 순결한 처녀들로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마포로 단장시키셔서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로 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어떤 독보리같은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왕국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독보리를 불사르기 위하여 한데 묶는 일을 

거의 끝내시는 때에 온 것이다. 동시에 알곡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늘 창고에 모아들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독보리들은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하시며 알곡들은 

하늘에서 있을 어린양의 혼인식을 위하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엡 5:25,26).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혼인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혼들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벧전 1:22) 영은 성령으로 충만케하며 

몸은 거룩한 옷 매무새와 행실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신다고 증거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살전 5:19-24)  

 

     주께서 가까우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던 것처럼(출 12:12:1-8),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날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고 누룩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됨으로써 쓴 나물같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고전 

15:24-28, 계 20:2)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8-15-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1:1-7 

Main scripture: Matthew 13: 24-30; 36-43 

Subject: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tares 

among the wheat” 

 

          When the disciples asked Jesus why he spoke unto the 

multitude in parables, he said to them:  

“ Because it is given unto you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m it is not given.”(Matt. 13:11) 

And Jesus spoke to them again: “16
But blessed are your eyes, for 

they see: and your ears, for they hear. 
17

For verily I say unto 

you, That many prophets and righteous men have desired to 

see those things which ye see, and have not seen them; and to 

hear those things which ye hear, and have not heard them. 

“(Matt. 13:16,17) 

That’s why blessed are those that hear this words. 

 

     Before Jesus showed himself to the world, John the Baptist 

cried out to the Jews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Matt. 3:2) to let them know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coming when Jesus Christ, the king of Jews appears 

sooner or later; and Jesus himself preached the same message 

(Matt. 14:17). But John the Baptist was killed; and Jesus also was 

rejected by the Jews, and crucified to death. Since then,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hidden in the mystery to start the age 

of the church. Lord Jesus mentioned of this as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At the same time, thes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foretelling of the things happening in the 

Christiandom after Jesus Christ, the king and the Messiah died and 

resurrected; and also gives us a very important message. 

     In the main passage, the Lord Jesus explains about the parable 

of the tares growing among the wheat. We’re also blessed, for 

we’re also hearing the message as the disciples. Hallelujah! The 

tares are very similar as the wheat so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it. 

In the scripture of Korean Revised version, the tares is translated as 

“Garaji” in Korean; but “Garaji” is very easily recognized, for it is 

called “Pi” in Korean that grows in the rise field with the rise tree. 

Jesus explained that the field is the world, not the church; it is a 

very important point. There are many churches and Christians 

calling themselves as believers in the Christiandom. The good seed 

is explained as the children of the Kingdom; but tares are the 

children of the wicked one that is the devil.  And he that sows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Jesus Christ; the enemy that sowed 

the tares is the devil. And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world; and 

the reapers are angels.  And he shall cast the tares into the furnace 

of fire at the end of the world.  The end of the world mentioned in 

the scriptures doesn’t mean the time when the bride of Christ is 

translated into heaven, bu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when 

the devil rules the world through the Anti-Christ. 

     Jesus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nd in the time of 

harvest he will say to the reapers, Gather together first the tare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them; but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efore the end of the world, the Lord Jesus is binding the 

false Christians in the bundles first. This means that he makes the 

children of God to be the church of God; and also the false 

Christians to be gathered in the false churches. This reminds us of 

the word of the Lord Jesus regarding this:  “
21

Not every one that 

saith unto me, Lord, Lord, sha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that doeth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22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have 

we not prophesied in thy name? and in thy name have cast out 

devils? and in thy name done many wonderful works? 
23

And 

then will I profess un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e that work iniquity.”(Matt. 7:21-23)  

This word gives us understanding that there shall be the true 

servants of God and also false ones; and true Christians and also 

false ones in the Christiandom.  

     John the Baptist also testified of what the Lord Jesus is going to 

do in the future: “
12

Whose fan is in his hand, and he will 

throughly purge his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garner;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Matt. 3:12) 

In the main passage, Jesus said “Gather ye together first the 

tare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them.” 

The Lord Jesus Christ will send his angels to bind the children of 

the devil as the tares in bundles to burn them at this end time. At 

the same time, he has been preparing the children of the Kingdom 

of God as the pure virgins clothed with the fine linens, and for 

them to be united in the pure church of God. The church of God is 

the body of Christ so that any wicked man as the tares may not 

exist therein. Therefore, when someone comes in the church of 

God, he should be the children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regeneration through the gospel of Christ. So anyone that does not 

obey the gospel of Christ shall be separated from the church after 

all. 

     The time is almost up before the Lord Jesus binds the tares in 

bundles to burn them; also the time is up for preparing to gather 

the children of God, the bride of Christ into the barn in heaven. 

Preparing the tares to burn, he is now clothing the wheat with the 

pure and white linen. The Lord Jesus sanctifies and cleanses the 

church of God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that he might 

present i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it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Eph. 5:25,26). To enter the wedding of the Lamb of God, we not 

only have to purify 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1Peter 1:22); our 

spirit should be filled with Holy Ghost; and our body should be 

clothed with righteousness even wearing with holy clothes. 

Apostle Paul prayed for the saints saying, he that called us also 

will do it for us: “
19

Quench not the Spirit.  
20

Despise not 

prophesyings.  
21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22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  
23

And the very 

God of peace sanctify you wholly; and I pray God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24

Faithful is he that calleth 

you, who also will do it.”(1Thes. 5:19-24) 

 

     Understanding the Lord is near, let us be prepared to be the holy 

bride of the Lord Jesu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he 

words of God and the anointment of the Holy Ghost! As the people 

of Israel were covered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ate the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when they departed Egypt,  the 

saints of God should be covered by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amb of God, and eat the pure word of God, and 

overcome the  bitter affliction separated from the world completely. 

When Christ shall have delivered up the kingdom to God, even the 

Father; when he shall have put down all rules and all authority and 

power, then shall the righteous shine forth as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Who hath ears to hear, let him hear.  

Hallelujah! 

 


